
<장관 동정>

김현미 장관,“버스 공공성․안전강화대책은 곧 1만 5천 일자리” 강조

27일 노사정 합의문 체결…지속 협력 통한 차질 없는 이행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7일(목) 11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류근중

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

회장과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」의 이행 합의문 체결식을 하였다.

ㅇ 이번 합의문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 체결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

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 조치 후 마련된 버스 공공성 및 

안전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속 협력하자는 취지

에서 개최되었다.

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운수종사자는 물론 시민단체, 전문가 

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등 중앙정부

역할강화, 운전인력 양성 확대,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버스공공성

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“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수 

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노사 관계자께 감사드리며, 국민들의 보다 편리

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대책 이행과정에서 노사의 적극적인 

협력을 당부”한다면서,

ㅇ 아울러, “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2월까지 약 3,300명의 운전인력이 

신규 채용되었다.”면서, “앞으로 본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

업계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‘일자리 함께하기’ 사업을 적극 활용할 

경우 향후 약 1.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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